
시편 100:1-5 

1.  온�땅이여�여호와께�즐거운�찬송을�부를지어다
2.  기쁨으로�여호와를�섬기며�노래하면서�그의�앞에�나아갈지어다
3.  여호와가�우리�하나님이신�줄�너희는�알지어다�그는�우리를�지으신�이요 
     우리는�그의�것이니�그의�백성이요�그의�기르시는�양이로다
4.  감사함으로�그의�문에�들어가며�찬송함으로�그의�궁정에�들어가서�그에게�감사하며 
     그의�이름을�송축할지어다
5.  여호와는�선하시니�그의�인자하심이�영원하고�그의�성실하심이�대대에�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며‘내 뜻을 다 이룰 것 ’이라고 (행 13:22) 인정해 주셨던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가문을 영원히 견고히 세워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주실 때, “내가 무엇이라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고백은 시편 8편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 8:4)

   감사할 줄 아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대상 18:6, 13)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고전 15:10)입니다. 

   시편 100편 3절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시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좋게 여기고, 함께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4절의 고백처럼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태도입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 데살로니가전서 5: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시편 100:1-5 

논밭에 오곡백과
찬 590장(통 309장)

“열매를 맺으리니”

 “범사에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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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나눔”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대해 
한 명씩 돌아가며 가족에게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특별히 2026년 한 해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나누세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